
수강번호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항 총점 석차 상위% 가독성 평점 응시인원

517494 14.5 11.5 17 13.5 56.5 1 11.11% 5 9
517297 17.5 11 15.5 10 54 2 22.22% 6
517735 15 11.5 15 11 52.5 3 33.33% 5
519433 19.5 12 17.5 1 50 4 44.44% 5
519169 15.5 10 14 10 49.5 5 55.56% 5
517304 15 9 13.5 11.5 49 6 66.67% 5
515018 13.5 11 11.5 6.5 42.5 7 77.78% 5
519409 12.5 9.5 11 9 42 8 88.89% 5
517214 14.5 10 12.5 3.5 40.5 9 100.00% 5

한경훈 / 4월 / 기출GS / 3회



한경훈/4월/기출GS/3회/1번

채점자

이흥기

1. 문제 1 

  (1) 설문 1

  상표 사용의 개념 및 상표적 사용 판단 기준을 서술해야 하는 단문 문제였습니다. 

  이런 단문 문제는 목차를“1. 상표 사용의 개념 2.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

판단기준”으로 잡고 그 아래 서술을 하는 것이 적절하고 편리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

다. 

  적절한 내용과 양을 채우면 점수를 쉽게 받아갈 수 있으므로 평소에 암기를 잘 하시

고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는다면 어떤 단문 문제가 나와도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 생

각됩니다.

  (2) 설문 2

  설문 1에서 상표사용에 관한 판례들을 많이 서술했기에 설문 2에서는‘순수한 디자

인적 사용’과‘디자인임과 동시에 상표적 사용’에 대한 판례만 서술한 뒤 사안포섭

에 노력을 기울여야합니다. 그럼에도 순수한 디자인적 사용에 대한 사안포섭이 부족한 

경우가 많았습니다.

‘외관 관념이 상이하다’는 지문의 문구와 판례 키워드를 포함하여 사안포섭에 노력

을 기울이기를 추천드립니다.

  (3) 설문 3

  설문 2와 비슷하게 사안포섭에 노력을 기울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

  또한,‘상표로서 사용했는지’와 ‘침해죄 성립여부’를 서술하는 문제임에도 침해

죄 성립 여부를 줄처리한 답안이 종종 있었습니다. 침해죄는 침해행위와 고의를 요건

으로 하고 상표로서 사용만으로는 배점이 부족하기에 고의를 포섭해 주셨어야 합니다.



2. 총평

  개념 자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공부한 내용이지만 주어진 지문 내용과 판례 키

워드를 바탕으로 사안 포섭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. 

  이 문제 및 다른 상표적 사용에 대한 판례들을 통해 상표 사용에 관한 문제의 사안

포섭을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



한경훈/4월/기출GS/3회/2번

채점자

이흥기

1. 문제 2

  (1) 설문 1

  문제 1의 설문 1과 같은 단문 문제입니다. 분리관찰을 논하는 문제였기에 이 문제를 

통해 분리관찰에 대한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 같습니다.

  (2) 설문 2

 ‘분리관찰 할 수 있는지’와‘나뭇잎 띠 문양에 대한 유사판단’두 가지를 논하는 

문제였습니다. 하지만, 분리관찰이 가능한지 또는 유사판단 둘 중 하나만 길게 포섭하

고 하나는 짧게 줄처리 하는 답안이 꽤 있었습니다. 

  두 논점 다 포섭할 내용이 적지 않고 배점도 충분히 주어져 있기에 두 논점 다 적절

히 포섭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

2. 총평

  3회 문제 2번까지 채점하면서 느낀 것은 두 가지를 논점에 관한 문제에서 하나의 논

점을 길게 포섭한 뒤 다른 논점은 짧게 쓰거나 줄처리하는 답안이 생각 이상으로 많았

습니다. 

  어떤 문제는 한 논점을 짧게 포섭해야 하는 경우가 있지만 (예를들어, ~~에 대해 논

하고, 심판의 결과를 논하시오.) 많은 경우에 두 가지 논점을 지문이 제시해준다면 둘 

다 적절히 포섭하는 것이 득점에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.



한경훈/4월/기출GS/3회/3번

채점자

이흥기

1. 문제 3

  (1) 설문 1

  입체상표 문제임에도‘도형상표’라는 용어를 사용한 경우가 있었습니다. 용어를 확

실하게 써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.

  (2) 설문 2

  입체상표이므로 식별력 및 기능성을 먼저 살펴본 뒤 B회사의 대응조치에 대해 서술

하는 문제였습니다. 

  사용에 의한 식별력도 취득했고 기능성도 없기에 항변할 사항이 그리 많지 않습니

다. 따라서 배점을 채우기 위해 불가능한 조치들(예를 들어, 효력제한사유)도 함께 써

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

  (3) 설문 3

  甲이 등록상표를 사용했기에 신용 귀속 주체가 A회사임을 놓친 답안이 많았습니다. 

이렇게 놓치기 쉬운 논점은 답안 시작할 때 선결논점으로 서술한 뒤 넘어가는 방법도 

있으니 실수 방지를 위한 자신만의 방법을 만들기를 추천드립니다. 

  또한, 이렇게 서술할 것들에 비해 배점이 작은 경우 조문 및 사안포섭만을 하여 최

대한 다양한 논점을 포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거절이유에 대해 의의 취지를 쓰면서 

답안지 균형을 깨는 것이 시간 조절에 불리할 수 있으니 필속이 빠르지 않다면 사안포

섭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

  A회사의 조치를 서술할 때 甲의 등록에 관한 조치만 쓴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런 

유형의 조치문제는 등록에 관한 조치와 사용에 관한 조치를 세트로 생각하는 것이 실

수를 방지하는 방법입니다.



2. 총평

  특유표장이 한동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. ① 기본기를 묻는 문제 ② 이전에 기출된 

판례를 활용한 문제 등 특유표장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기에 특유표장에 대한 대비

를 소흘히 하지 않기를 추천드립니다. 

  특유표장의 경우 어느 정도 공부해야 할지에 대한 이정표가 되는 것이 기출문제이기

에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어느 정도로 특유표장을 공부해야할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

다.



한경훈/4월/기출GS/3회/4번

채점자

이흥기

1. 문제 4

  (1) 설문 1

  A와 B를 헷갈려한 답안이 몇 있었습니다. 이런 경우 답안이 완전 달라지므로 득점에 

치명적일 수 있습니다. 

  다수의 사람이 나온다면 체크, 표 그리기 등 자신만의 방법을 활용해서 당사자를 헷

갈리지 않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.

  (2) 설문 2

  E에게 통상사용권을 설정해주는 경우 A와 B의 동의를 받아야하고, F에게 통상사용

권을 이전하는 경우 A, B 및 D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case

분류를 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. 

  이런 문제들이 4번 마지막 문제에 배치되는 경우 체감 난이도가 상당히 높을 수 있

습니다. 절대 급해지지 마시고 천천히 case분류를 하면서 논리적으로 서술해가는 것이 

양을 많이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. 

  양을 조금 줄이더라도 목차 구성할 때 case분류를 잘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

2. 총평

  3회가 끝났습니다. 시간은 흘러가고 시험은 다가오는 것이 초조하게 느껴질 수 있습

니다. 하지만, 그럴수록 급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

  당장 5,6회 7,8회 성적이 안 나와도 좋습니다. 내 약점이 어디인지, 나에게 가장 필

요한 공부가 무엇인지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시험에 합격할 수 있

을지를 꾸준히 고민하시기 바랍니다. 

  일교차가 큽니다. 다들 몸 관리 잘하시고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.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